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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단풍이 있어서 좋아요.

맛있는 과일이 있어서 좋아요.

나는 닭띠예요.

치킨이 좋아요. 맛있는 닭도리탕도 좋고요.

맛있는 삼계탕도 좋아요.

저는 최영빈이에요.





꽃이 좋아요.

아름다우니까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위는 작은 얼굴이에요.

작은 얼굴은 사진 찍을 때

더 예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격이 활발해요.

주변 친구들도 같이 밝아져요.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은

언제나 즐거워요.

친구들이 저보고 댄스를 잘한다고 해요.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핸드폰 할 때 행복해요.

게임도 하고 투어스도 보고

친구들이랑 카톡을 해요.





시골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친구랑 같이 핸드폰 게임하면서 놀 거에요.

할머니 집에 가면 맛있는 게 많아요.

할머니가 삼겹살을 구워주시면서

'예쁜 강아지 많이 먹어라' 고 하세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고 싶어요.

햄, 치즈, 베이컨, 토마토, 치킨, 빵으로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입니다.



나만의 집을 갖고 싶어요.

노트북, 텔레비전, 창문, 냉장고,

필요한 건 뭐든 다 있는

그런 집이요.

주먹밥도 만들고 김치, 치즈로

요리도 할 거예요.





나 최영빈.

잘 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힘낼 거예요.

최고가 될 거예요.

용기를 낼 거예요.

파이팅 할 거예요.







전자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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